※ 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입니다. 회사·인물·번호·점수는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.
시험 채점용 직원 사례 3명 — 입출고 관리
새 평가표가 «누가 채점해도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지» 시험해 보는 자료입니다. 실제 직원이 아닌 지어낸 사례입니다.
■ H-201 — 입출고 관리 · 평택센터 · 근속 4년
재고 차이가 생기면 그날 원인을 찾아 기록한다. 작년 기록 36건.
성수기 대비 작업 순서표를 10월 둘째 주에 만들었다(성수기 시작 11월 첫 주).
지게차 동선 위험을 두 번 알렸다. 한 번은 작업을 멈추게 했다.
운송팀과는 메신저로만 연락한다. 상차 지연 때 배차 담당에게 알리지 않은 적이 3번 있다.
■ H-202 — 입출고 관리 · 이천센터 · 근속 2년
재고 차이를 월말에 맞추는 편이다. 원인 기록은 절반 정도만 있다.
아침 작업 순서는 전날 확인한다. 다만 입고 예정이 바뀌면 다시 짜는 데 시간이 걸린다.
성수기 임시 인력에게 작업 순서를 직접 옆에서 알려 주었다. 순서표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.
다른 팀 요청에 «확인해 보겠습니다» 하고 회신이 늦은 적이 몇 번 있다.
■ H-203 — 입출고 관리 · 평택센터 · 근속 7년
재고 정확도는 팀에서 가장 높다. 후배에게 원인 찾는 법을 알려 준다.
작업 순서를 전날 짜고, 바뀌면 30분 안에 다시 공유한다.
성수기 준비는 «하던 대로» 한다. 새 인력이 와도 같은 방식이다.
안전 규칙은 지키지만 다른 사람의 위험 행동을 보고도 말하지 않은 적이 있다.




